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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선한 양심을 가지라 > 

베드로전서 3:16,17 / 새찬송가 31 (통일 46) 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

1. 새해에는 더욱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

 더욱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먼저 ‘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’을 여쭤보며 

기도해야 합니다. 그 뜻을 깨달았으면 ‘그 뜻’에 순종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아뢸 것

을 아뢰어야 합니다. 이것이 기도의 방향전환입니다. 더불어 성령의 도우심뿐만 아니

라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 미가엘과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장의 도움도 

받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.

 또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도 구원받을만한 믿음에서 더 나아가 주의 영광을 위해 힘

써 싸우는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갑시다.  

2. 새해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 봅시다 

 이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.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. 성

경에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(벧전3:21). 왜냐하

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형상이 바로 ‘선한 양심’이기 때

문입니다(창1:26). 하나님의 형상이 고귀한 것이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

람도 고귀한 존재입니다. 

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 ‘믿음’과 ‘선한 양심’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

말했습니다(딤전1:19). ‘선한 양심’이 있어야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

‘선한 양심’이 없으면 신앙생활에서 파선합니다.  

 ‘선한 양심’은 ‘선한 행동’과 다릅니다.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‘선한 행동’을 하기 

원하지만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을 탄식했습니다. 이처럼 선한 탄식을 하게 하는 것

이 바로 바울이 말한 ‘선한 양심’입니다(롬7:18,19)  

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가 구원받은 한 강도는 선한 행동을 한 사람은 결코 

아니었으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선한 양심이 있었기에 스스로 악하다고 판단하여 

회개하였고 구원을 얻었습니다. 이처럼 구원은 믿음과 선한 행동이 아니라 ‘믿음과 

선한 양심’으로 받는 것입니다(눅23:41-43). 다윗도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을 가지



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선한 양심으로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악한 행동을 질책했

을 때 즉시 회개했던 것입니다. 

3. 믿음과 선한 양심의 조합이 있습니다

 믿음의 담대한 고백은 ‘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’는 고백과 ‘내게 능력 주시는 

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’는 고백입니다(막9:23). 그러므로 믿음이 주는 

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합니다(빌4:13). 

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 외에 또 다른 담대한 고백이 있습니

다. 바로 선한 양심에 의한 담대한 고백입니다(요일3:21). 이는 내 안의 선한 양심으

로 내가 책망 받은 즉시 회개하고 나아가면 ‘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담대함을 얻

을 수 있다’는 고백입니다(히4:16). 이렇게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선한 일을 

하다가 고난이 다가와도 피하지 않습니다.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담대함을 얻었

기 때문입니다(벧전3:16,17).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

하는 것입니다. 

 선한 양심은 선한 일에 대하여 ‘이 일은 마땅히 네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네가 

할 수 있다’ 고 담대함을 줍니다. 이는 ’믿음으로 할 수 있다‘는 믿음의 담대함과는 

다릅니다.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, 즉 ‘믿음의 담대함’도 있어야 하고 

‘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니 나는 할 수 있다’는 ‘선한 양심의 담대함’도 있어야 합

니다.    

      

<적용&실천>  

나는 내 스스로를 선한 양심에 비추어 보며 살고 있습니까? 선한 양심의 미세한 

음성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? 내 마음의 중심에서 들리는 아주 미세한 음성

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


